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담”
30만개 제조기업 예산 부족 적신호 …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전략 부재

정부가 11월17일 확정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계획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

서도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온실감축에 대비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4.9%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

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이 22.4%로 가장 많았고 외부 경제환경 악화(17.8%), 대응수단 부족(16.9%)도 꼽

혔다.

중소기업계 전체 채용인력의 25%가량을 흡수하는 30만 중소 제조기업들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막막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자발적 감축 유도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책임연구원은 “녹색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 형성을 촉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며 “공공구매나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단계적인 목표 달성과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본부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

다”며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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